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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 2,14)
오푸스데이 단장님께서 2025년 크리스마스 인사말 (2025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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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과 관련된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특히 복음서의 말씀들
-우리가 여러 번 묵상했던-
이 시기에 여러분 모두에게
축일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의 이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이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평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매우 보잘것없고,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평화의 위대한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는 성탄절에
특별한 방식으로 관상하게 될 것입니다.
매년 그러하듯이:
우리를 위해 작아지시는 하느님,
그래서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더 쉽게 -제가 말하자면-
그분 곁에 있을 수 있고,
말하자면 과도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가 매우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십니다.
세상에 평화가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 호세마리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세상에 평화가 부족한 것은
양심에 평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큰 사명이 있습니다: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주고,
-성 호세마리아께서 또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모두 잘 기억하시겠지만-
평화와 기쁨의 씨 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평화를 전할 것입니까?
평화가 그리스도이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면:
"나는 평화다."
그리고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평화이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며,
복음의 광대하고
놀라운 메시지 전체를,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상기했듯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
그 평화를, 주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기꺼이 주고자 하시지만,
우리의 자유로운 응답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보면서,
전 세계에 있는 큰 어려움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절망이나 비관주의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온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진정한 평화를 계속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것을 더 묵상하고,
더욱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기회입니다.
새해에도 많은 축복을 기원하며,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길 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분들께 복된 축일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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